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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뽕나무에 필요한 양분

	 
	  뽕나무 생육에 꼭 필요한 양분은 17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탄소, 수소, 산소는 공기와 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비료로 줄 필요가 없으나 나머지 14가지 성분은 비료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연중 10a당(300평)에서 1㎏이상 흡수 소모되는 성분을 다량요소라고 하는데 질소, 인산, 칼리, 칼륨, 마그네슘, 유황이 이것에 속한다. 1㎏이하로 흡수 소모되는 성분을 미량요소라고 하는데 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몰리브덴, 염소, 코발트 등이 이에 속한다.
  다량요소는 금비로 사서 넣을 수 있으나 미량요소는 비료로 모두다 사 넣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골고루 모두 지니고 있는 비료는 유기물 밖에 없으므로 금비와 유기물을 병행하여 사용하므로서 뽕잎의 질을 높여야 한다.

	 
	 
	 
	 
	 
	 

	 
	2. 양분의 역할

	 
	  질소는 수량과 가장 밀접한 성분으로 너무 많이 주면 엽질이 나빠져서 누에되기가 좋지 않고 너무 적게 주면 잎이 노랗게 되어 엽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질소질은 성분량으로 10a당 30~40㎏범위에서 준다.
  인산은 뽕잎의 질과 관계가 되므로 이것이 부족하면 잎에서 아미노산 균형이 깨져 누에 되기가 나빠진다. 개간지에서는 부족하기 쉽고 묵은 밭에서는 과잉되기 쉬운 성분이므로 토양검정을 하여 유효인산이 300ppm이상이면 2년간 인산을 시비하지 않아도 된다.
  칼리가 부족하면 뽕잎의 질도 나빠지고 언 피해가 나타나며, 가뭄과 과습에 약하게 된다. 칼슘은 수량도 높일 뿐만 아니라 누에 되기를 좋게 한다. 철과 마그네슘은 엽록소 함량을 높여주고 유황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다. 특히 붕소가 결핍되면 봄철 발아가 나빠지고 새순이 잘 자라지 않는다.

	 
	 
	 
	 
	 
	 

	 
	3. 거름주는 양

	 
	 최근 식재되고 있는 두줄밀식{(1.8+0.6)×0.5m}의 경우 식재 당년에는 3요소를 10a당 25-11-15㎏을 주고 2년차부터는 30-13-18㎏을 준다. 

	 
	 
	 
	 
	 
	 

	 
	표 1. 밀식 뽕밭의 시비량
(단위 :kg/10a)



	 
	구 분 

성분량 

실 중 량

퇴비
(추기 낙엽후) 

질소 

인산 

칼리 

봄비료 

여름비료 

요소(유안) 

용인 용과린 

염가 

요소(유안) 

용인 용과린 

염가 

식재당년
2년차이후 

25
30 

11
13 

15
18 

17(37)
26(57) 

17
26 

8
12 

38(83)
39(86) 

38
39 

17
18 

2,000
2,000이상 



	 
	 
	 
	 
	 
	 

	 
	4. 거름주는 시기

	 
	 
	가. 봄 거름

	 
	 
	  봄 거름은 봄철 싹이 트기 전인 3월 중?하순경에 주는 거름으로 1년에 주는 거름 총량의 40%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운 지방이나 산간 한랭지에서는 50% 또는 60%를 주는 것이 좋다. 봄 거름은 봄 큰 누에때와 가을 애 누에때의 수량과 엽질에 영향을 끼친다.

	 
	 
	 
	 
	 
	 

	 
	 
	나. 여름 거름

	 
	 
	  여름 거름은 봄 누에때 뽕을 거두고 여름베기가 끝난 뒤인 6월 중·하순경에 주는 거름으로 1년에 주는 거름 총량의 60%를 기준으로 주는데 추운지방이나 산간 한랭지에서는 40~60%를 주는 것이 좋다.
  여름 거름은 가을 큰누에때의 수량과 엽질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저장양분으로 되어 이듬해 봄 뽕잎이 5~6장 필 때까지 영향을 끼친다.
  여름 거름은 주고 난 후에 바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양이 손실되어서 가을누에때 거름의 부족으로 엽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부이남 지방에서는 여름 거름 60%중 40%는 여름베기 후에 주고 나머지 20%는 누에떨기 20일 전인 7월 중순~7월 하순에 나누어서 주면 수량도 높이고 엽질도 좋게 된다.

	 
	 
	 
	 
	 
	 

	 
	 
	다. 가을 거름

	 
	 
	  가을 거름은 뽕나무 잎이 모두 떨어진 뒤부터 이듬해 3월초·중순경까지 퇴비, 가축분뇨를 비롯한 유기물과 산도 교정을 위한 석회 등을 주어 수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뽕나무의 거름은 적어도 뽕잎을 거두어 들이기 20일전까지 주어야 하며, 만일 속효성 질소질 거름을 주고나면 뽕잎속에 누에에 해로운 유리태 질소의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에를 허약하게 하여 감잠비율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라. 요소의 엽면살포

	 
	 
	  가뭄, 서리, 태풍, 홍수 등으로 뽕나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요소를 잎에 뿌려주면 잎의 회복이 빠르고 나무의 세력도 빨리 회복된다. 특히 가을누에때는 잎이 굳어짐을 막고 양분도 많아져 뽕잎의 질을 좋게하고 수량도 증수된다.
  살포 방법은 0.5%요소수용액(물10ℓ당 50g)을 10a당 100~200ℓ씩 4회 뿌린다. 봄에는 3~4일 간격, 가을에는 1주일 간격으로, 또 서리피해 후에는 3일 간격으로 뿌리고 뿌린 후 1주일 이후에 이용하도록 한다.

	 
	 
	 
	 
	 
	 

	 
	5. 거름주는 방법

	 
	  거름은 뽕밭 전면에 골고루 뿌려 주어야 이용률도 높고 엽질도 좋아진다. 그러나 경사지 모래땅, 자갈이 많은 땅, 식재당년 또는 2년차 뽕밭에서는 뿌리근처에 골을 파고 비료를 골 시비하고 묻어준다. 이때 골바닥에 유기물을 깔고 금비를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비닐피복한 뽕밭에서 식재당년 여름 비료를 줄 때는 뽕나무 주위에 양쪽으로 구멍을 뚫고 미리 섞어놓은 3요소를 한주먹씩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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